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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P&G, 외환 1700억원 불법거래
검찰청, 재무이사 1억원 약식기소 … 계열 4사 3000만-2억원 약식기소

다국적 화학기업인 P&G의 한국법인들이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1700억원대의 외환거래를 하다 억대

의 고액 벌금을 물게 됐다.

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12월15일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고액의 외국환 거래를 한 혐의(외국환 

거래법 위반)로 한국P&G 재무담당 이사 M씨(35·인디아인)를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.

또 같은 혐의로 한국P&G의 4개 계열사에 대해서도 벌금 3000만-2억원에 약식기소했다.

검찰 관계자는 “금융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자금규모가 공소시효가 지난 것까지 포함하면 2000억원이 넘

어 이례적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구형했으나, 외화 유출이나 관세포탈 혐의는 없어 정식기소는 하지 않았다”고 

밝혔다.

검찰에 따르면, 한국P&G는 2002년 12월부터 2004년 말까지 한국은행 총재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1700억

원의 수출입 대금을 일본과 미국 등지에 있는 P&G 법인과 상계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.

외국환거래법은 해외 재산도피와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외환 거래를 막기 위해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외 법

인들이 수출입 대금을 상계할 때 외국환거래은행장에게 모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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